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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천 토크’, 시민들과 소통하며 인천 미래 비전 공유
- 18일, 소통·공감 시민과의 대화, 「제1회 오직 인천 토크」개최 -

- 유정복 시장,“인천의 미래비전과 시민 행복 실현해 나가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8일 저녁,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

장에서 ‘나의 인천(과거,현재), 인천의 꿈’라는 주제로 소통·공감 

시민과의 대화, ‘제1회 오직 인천 토크(Tal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과거와 민선8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해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의 미

래 비전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1부 토크는 ‘나에게 인천이란’ 주제로 꾸며졌다.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심영수 ㈜진영 대표이사, 김한솔이 출

판스튜디오 대표, 조성환 유나이티드 FC 감독, 차예카테리나 고려인

엄마들모임 대표를 초대해 인천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인천의 과

거·현재 및 미래의 모습과 패널들이 겪은 인천에서의 성공기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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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분야별 관점에서 시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창길 대표는 개항로 프로젝트 추진배경과 사업추진 어려운 점들을, 

심영수 대표는 기업인의 관점에서 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했

다. 김한솔이 대표는 “인천은 시민의 문화 소비 욕구에 비해 문화공

간이 부족해 출판스튜디오‘쓰는 하루’를 오픈하게 됐다”며 “인천

을 가장 많은 작가가 배출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

기도 했다..

조성환 감독은 유나이티드 감독으로서 인천의 의미와 지도자로서 목

표를 이야기했고, 차예카테리나는 고려인 엄마들을 돕는 봉사 활동과 

고려인 아이들의 교육 및 양육 문제에 대해 시에 바라는 점을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나에게 인천이란 태어난 고향이자 인천 앞바다를 보

며 꿈을 키운 곳”이라며 “송림동 달동네 출신으로 원도심 부흥을 통

한 인천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노력에 나의 진정성과 열정이 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꿈인 인천의 꿈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천시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10대 도시로의 

성장에 필요한 인천의 주요 과제가 다뤄졌다.

인천의 꿈에 대한 사전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비전과 추

진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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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

대화를 이끈 인천의 자랑인 제물포를 혁신하는 모델로 만들겠다”며 

“내항 일대를 인천만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려 문화와 관광, 산업

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혁신도시, 국제자유도시, 성장거점도시의 뉴홍콩시티 프로젝

트 3대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어젠다, 12대 전략과제에 대

해서도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미래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힘껏 날아오르겠다”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정의 최고 가치는 시민 행복에 있다. 오늘 제

시한 인천의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

응하면서 시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미디어북 공연팀의 힘찬 울림으로 시작해 마지막 특별공

연에는 인천시 홍보대사인 김수찬 트롯가수의 열창으로 시민들의 여

름밤을 한층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tv.incheon.go.kr/

